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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간접인용 표지 ‘-다고’, ‘-라고’, ‘-자고’, ‘-냐고’ 등 간접인

용 표지들의 연결어미적 용법과 의미 기능, 그리고 이들이 이루는 구문의 몇 

가지 통사적, 의미적 제약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 표지들은 인용동사를 

취하여 인용문을 구성하는 것이 전형적인 용법이지만, 인용동사를 취하지 않

고 연결어미처럼 후행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이 경우 이들이 

연결어미적으로 쓰인다고 보고 이들의 의미 기능과 구문상의 특징을 논의하

기 위해 먼저 간접인용 표지가 어떤 구조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고’는 인용적 형식동사이었던 ‘-’의 활용형 어미이었던 바, 피인용문의 

각 문장형 종결어미가 중화된 종결어미 ‘-다’, ‘-냐’, ‘-라’, ‘-자’와 융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간접인용 표지들은 내재적으로는 연결어미적 의미를 

갖지 않는데도 연결어미적 용법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접인용 

표지들이 연결어미적으로 사용될 때 이들의 의미 기능은 문맥적 추론에 의

해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본고에서 밝혀진 각 인용 표지들의 중요한 의미 기능을 요약하면, ‘-다고’

는 이유, 의도/목적, 양보, ‘-라고’는 의지/목적, ‘-자고’는 의도/목적, ‘-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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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 등이다. 이들 표지들이 연결어미로 쓰일 때는 인칭, 문장 유형, 시

제, 주어, 서술어 등에서 제약을 보인다.

주제어 : 간접인용 표지, 중화된 문말 어미, 내재적 의미, 문맥적 추론,

         연결어미

                                                                 

1.  서론

이 논문은 국어의 간접인용문에 쓰이는 ‘-다고’, ‘-냐고’, ‘-라고’, ‘-자고’의 

연결어미적 기능을 밝히고 이들이 쓰이는 구문의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국

어의 간접인용 표지 ‘-고’는 실제로 피인용문 문장형의 각 종결 어미가 중화

된 형태인 ‘-다’, ‘-냐’, ‘-라’, ‘-자’ 와 결합된 형태로 쓰인다. 이들은 간접인

용의 내포문을 도입하는 전형적인 인용 표지이지만 연결어미적인 기능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용 표지의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에 대한 관심이 부

족했으며, 그 결과 이들 형태가 어떻게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게 되고, 이들

의 의미 기능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떻게 파악되는지, 나아가 이들 어미들이 

쓰이는 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징은 무엇인지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

다.

이들 형식이 연결어미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접속문과는 달리 

선행절과 후행절이 직접적인 의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는 이들 형식이 연

결어미처럼 쓰여도 기본적으로는 선행절이 인용문적인 성격을 지닌 문장으

로 제시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형식의 연결어미로서의 의

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를 인용 표지로 하는 간접인용 방식이 어

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접인용에서는 피인용문이 수행

억양 없이 도입되는 바, 그렇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인용 표지 ‘-고’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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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의 종결어미에 결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접인용 표지가 

후행의 인용동사 없이 연결어미처럼 쓰여도 피인용 발화가 전제될 수 있는 

이유는 ‘-고’ 때문이다. 이런 기능을 가진 ‘-고’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이해

해야만 연결어미로 쓰이는 이들 인용 표지들의 용법과 의미 기능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어미가 연결어미로 쓰일 때 보이는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의미 관계가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들 어미

의 형성 과정과 구문적 특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형태의 연

결어미로서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에는 이들 표지가 인용 표지로서 접속 구

조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용문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들 형태가 연결어미적 기능을 수행할 때는 각 표지별로 여러 가지 

통사, 의미적 제약을 보인다. 이는 이들이 기원적으로는 인용 표지라는 사실

과 이들은 각 문장형의 종결어미가 중화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피인용절의 

종결어미를 포함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간접인

용 표지 ‘-고’의  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각 피인용절의 문장형에 따라 쓰이

는 ‘-다고’, ‘-냐고’, ‘-라고’, ‘-자고’의 연결어미적 기능을 확인한 뒤, 이들 어

미의 연결어미로서의 구체적인 의미 기능과 이들이 쓰이는 구문별로 보이는 

통사,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간접인용 표지의 연결어미적 용법

2.1. 간접인용 형식과 인용 표지

인용을 원화자의 말(피인용문)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할 때 이는 일반적

으로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원화자의 말을 그 자체로 

전달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인용의 상황에서 인용화자의 관점에 맞게 조정하

여 전달하는 방식이다(Quirk et. 1985, 채숙희 2011). 원화자의 말을 인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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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상황에서 인칭이나 시칭, 지시 표현 등 여러 가지가 조정되며 직접인용

과 간접인용은 인용 표지에서 차이를 보인다(채숙희 2011: 16).1) 주지하다시

피 국어에서는 직접인용 표지로 ‘-라고’와 ‘-하고’가, 간접인용 표지로는 ‘-고’

가 쓰인다.

직접인용에서는 원발화가 그대로 인용된다는 점에서 피인용문에 다양한 

종결어미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으나 간접의문문에서는 문장 유형에 따라 

원발화의 종결어미가 중화된 형태가 ‘-고’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국어에는 원

래 인용 표지가 존재하지 않았는 바, 인용과 관련해서 인용 표지는 현대국어

의 특징이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용 표지가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연구 결과 그 과정이 거의 밝혀졌다

고 볼 수 있다.

간접인용 표지 ‘-고’는 피인용절 뒤에 나타났던 ‘고’의 ‘-고’에 기원을 두

고 있다고 보는 데 이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의 여러 인용 방식이 있었는 바,2) 간접인용 표지 ‘-고’는 다음과 같은 구조

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3)

(1) (화자)  - (청자) - 피인용문  - 고 - 인용동사

위에서 ‘고’는 피인용절 상위동사로 나타난다. 이때 ‘고’는 이에 후행

하는 인용동사에 때문에 잉여성을 띠게 된다.4) 그 결과 ‘-’가 탈락하게 되

1)  Aikehnvald(2008: 410-417)에서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구분하는 범언어적 기

준 10가지를 들고 있다(채숙희(2011: 13-14)에서 재인용).

2)  이에 대해서는 김봉천(2001: 69) 참고.

3)  이필영(1993: 37)에서 간접인용 표지 ‘-고’는 원래 피인용절의 상위동사였던 ‘하

고’에서 ‘하-’가 탈락되어 피인용절의 종결어미와 융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4)  (1)에서 ‘- + 접속어미’ 뒤에 인용동사가 이어지는 구조는 인용동사의 중복으

로 볼 수 있어 이런 구성에 대해 의아해 할 수 있다. 이는 중세/근대국어에 번

역문에 나타나는 ‘(화자) - (청자) - 인용동사 - 피인용문 - -’ 구성이 존재하

는 바, 이 때 ‘-’는 대동사적 성격을 띤다. (1) 형식은 이런 구조에서 인용동사

가 ‘-’ 뒤로 자리를 옮겨 나타나는 형식이다. 이렇게 되면 ‘하-’는 인용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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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는 호주(host)를 읽게 됨으로써 피인용절의 종결어미와 융합되어 나

타난다. 요컨대 현대국어에서 간접인용 표지 ‘-고’는5) 피인용문 각 문장형의 

종결어미가 중화된 어미와 통합된 형식 ‘-다고’, ‘-냐고’, ‘-라고’, ‘-자고’로 

나타나는 바, 이들 형식은 융합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

2.2. 간접인용 표지의 접속 기능

간접인용 표지는 피인용절을 이끄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이들 표지가 

인용동사와 함께 내포문으로 파악되는 인용문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이들 표지들은 인용문으로 해석될 수 없는 구문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들 표지가 쓰인 구문이 간접인용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용의 개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에서 필수적인 요소 증

의 하나가 인용동사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용동사의 존재 여부에 

의해 인용문 여부가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 인용은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에 따라 인용동사의 범위도 결정된다.7)

간접인용 표지는 인용동사를 상위동사로 하여 피인용절을 이끌어 인용문

을 이루는 것이 전형적인 용법이다. 그러나 이들 표지들은 인용동사 없이 사

용되기도 한다. 즉, 이들 표지 뒤에는 인용동사가 아닌 다른 절이 올 수 있

다.

(2) 가. 밖이 시끄럽다고 미자가 문을 닫았다.

      나. 한쪽에 있으면 어떻게 찾겠냐고 엄마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

동사가 되며 결과적으로 잉여성이 발생한다고 된다고 할 수 있다(김봉천 2001 

참고).

5)  간접인용 표지의 ‘-고’의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김봉천 2001: 45, 이금

희 2006: 236).

6)  인용문 형식의 전반적인 문법화 과정에 대해서는 이금희(2006) 참고.

7)  인용을 누군가의 말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느냐 생각까지를 전달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용동사의 범위가 달라진다. 인용동사의 유형에 대해서는 남기

심(1973), 신선경(1986), 이필영(1993), 채숙희(2011)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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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생한테 주라고 미숙이가 음식을 싸 주었다.

      라.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주지 말자고 각자가 자기 음식값을 냈다.

특히 구어에서 활발히 나타나는 이들 예문에는 간접인용 표지가 쓰였지만 

인용동사가 이어지지 않는다.8) 그리고 이들 문에서는 인용문의 필수적 요소

인 원청자가 설정될 수 없다. 또한 이들 표지에 이끌리는 피인용절은 이전에 

발화되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나, 이들 발화의 전달 상황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인용동사가 쓰일 때의 피인용 발화와는 다르다. 이들 문장에는 인

용동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발화의 수행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이다. 위 인용표지들이 이끄는 절은 직접적인 피인용절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이들 문장은 내포문 구성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간접인용 

표지가 직접적으로는 인용과 거리가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장이 인용의 내포문이 아니라면 접속문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따

라서 인용 표지들은 접속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2)에 쓰

인 표지들에 대해 연결어미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들 문장은 

다른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일 때처럼, 인용 표지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문장과 이에 후행하는 두 문장이 나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9). 그러나 인

용표지 뒤에 문종결의 수행 억양이 놓이지 않고, 인용 표지가 이끄는 절과 

후행절 간에는 연결어미에 의해 연결되는 문과 같이 두 절 간에 관계적 의

미가 드러나므로 이들 인용 표지들이 종결어미로 쓰였다고 할 수 없다.10) 

인용 표지가 이렇게 연결어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는 이미 

중세국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간접인용 표지들이 접

속어미적 기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미들의 연결어미적 의미 기능에 

8)  피인용문이 약속법인 경우에도 ‘내일 가마고 엄마가 아이를 달랬다.’에서 보듯이 

이런 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마고’는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이 제한적이어서 

지면상의 제약상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9)  ‘-다고’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유현경 2002), 이의 의미 기능 전반

에 대한 논의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냐고’, ‘-라고’, ‘-자고’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전에서의 연결어미로 기술된 것은 ‘-다고’뿐이다.

10) 또한 이들 표지들은 다른 연결어미처럼 종결어미적 용법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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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극히 미진한 상태에 있거나 전무 상태다.

이들 표지의 의미 기능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연결어미적 기

능을 수행하게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접속문으로 해석되

는 (2)와 같은 문장에서 인용 표지가 이끄는 절은 기본적으로는 발화가 이루

어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11) 이는 이들 표지에서 ‘-고’는 기원적으로는 

인용동사 ‘하-’의 활용어미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표

지가 이끄는 절이 발화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문

장도 기원적으로는 인용 구조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와 같은 문장을 인용동사가 후행하는 인용문을 가진 접속문이라고 보

면, 이 문장은 인용동사 ‘하-’가 연결어미를 취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환원

된다고 할 수 있다.

(3) 피인용절 - 인용표지 - 인용동사 + 연결어미 - 후행절

여기서 문제는 이 구성에서 동사 ‘하-’의 연결어미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다. (2)에서 피인용문은 후행절 주어의 발화 내용이고, 후행절은 피인용문 

발화 뒤에나 동시에 이어지는 후행절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2 가)에서 

미자가 문을 닫는 행위를 한 것은 밖이 시끄럽다고 발화한 후의 일이나 동

시의 일이 된다. 따라서 선행하는 인용절과 후행하는 절을 시간적 나열관계

로만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하-’는 ‘-고’나 ‘-며’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2 

가, 나)를 위의 구조에 맞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된다.

(4) 가. 밖이 시끄럽다고 하고/하며 미자가 문을 닫았다.

      나. 한쪽에 있으면 어떻게 찾겠냐고 하고/하며 엄마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

(2 가, 나)는 인용구조로 환원한 (4 가, 나)와 별다른 의미 차이를 보이지 

11) 후술되듯이 모든 간접인용 표지가 이루는 구문에서 발화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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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성급히 (2 가, 나)를 (4 가, 나)와 동일한 구조로 보아 

(2) 유형의 구문을 (3)과 같은 구조에서 인용동사가 생략된 구조로 볼 수 없

다. (2)는 발화의 수행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12) 또한 (2)에 나

타나는 간접의문 표지에 이끌리는 절이 모두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13)

간접의문 표지에 의한 구문들에서 이들 표지에 이끌리는 절이 발화된 것

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이들을 인용 구조 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결

국 간접인용 표지가 이끄는 절은 그 자체로 후행절과 관계적 의미를 맺는다

고 보아야 하는 바, 결국 이들 표지들은 문법화되어 연결어미적으로 쓰이는 

용법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간접인용 표지에 의한 접속문이 

인용 구조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

이 간접인용 표지에 의한 접속문은 인용문의 구조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

도 있는 바, 이는 이들 표지들이 완전히 문법화되어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개

별 인용 표지의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뒷받침될 것이다.

여기서 (2)에서 간접인용 표지가 연결어미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때 이

들이 어떤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간접인용 표

지들의 형성 과정과 연결어미적 용법이 이런 방식에서 이해된다는 것을 고

려할 때 이 형식은 자체가 내재적으로는 연결어미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음

12) 예컨대 인용 발화에서는 피인용문의 발화 시간이 명시될 수 있으나 (2)와 같은 

접속문 구조에서는 발화 시간이 명시될 수 없다.

      가. 열 한 시에 엄마가 밖이 시끄럽다고 (말)하고 문을 닫았다.

      나. 열 한 시에 엄마가 밖이 시끄럽다고 문을 닫았다.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열 한 시가 발화시로 해석되지 않는다.

13) (2)의 간접의문 표지에 이끌리는 절도 발화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

황이 상정 가능할 수 있다. (2 라)가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주지 말자고, 각자가 

자기 음식값을 낼 거야’로서 종결 형식이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바뀌면 ‘-자고’

에 이끌리는 절은 각자의 생각에만 있을 뿐, 실제로는 발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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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백하다. 즉, (2)의 기원적 구조를 고려할 때 후행절은 선행절 발화 뒤나 

동시에 일어나는 주어의 행위라고 하면, 연결어미적으로 이들 표지들이 나타

내는 의미 관계는 인용된 발화와 그 발화에서 기인하는 후행절 주어의 행동 

간의 관계적 의미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14) 따라서 선행절에 기초한 후행

절 주어의 행동이 선행절과 후행절 간에 어떤 관계로 추론되느냐에 따라 이

들 표지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고’, ‘-냐고’, ‘-라고’, ‘-자고’ 

등이 내재적으로는 연결어미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

이 연결어미로 쓰일 때 문맥에 따라 선/후행절 간의15) 관계적 의미가 추론

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간접인용 표지에 의한 접속문에서 보이는 특징이나 제약은 기원적으로 바

로 이런 구조상의 특성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구문에서의 주

어 조건, 서법 제약, 의미 관계의 특징 등은 바로 이들 표지들의 기원적 속

성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개별 간접인용 표지의 의미 기능과 이

들이 이루는 접속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3.  간접인용 표지의 의미 기능과 통사, 의미적 특징

3.1. ‘-다고’

3.1.1. 서술문의 종결어미가 중화된 ‘-다’에 간접인용의 ‘-고’가 결합된 ‘-다

고’는 인용 표지로서 가장 활발하게 쓰이며 연결어미로서 다양한 관계적 의

미를 나타낸다. 이제 ‘-다고’의 의미 기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것이 이

루는 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징과 제약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고’에 대한 

논의 방식은 다른 간접인용 표지의 의미 기능과 이들 구문의 특징에 대한 

14)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간접인용문 표지에 의한 접속문에서는 후행절이 반드시 

선행절에 기초한 후행절 주어의 행동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15) 여기서 선행절이라 함은 간접인용 표지가 이끄는 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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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고’가 연결어미적으로 쓰이는 전형적인 예들은 (5)와 같은 유형이다.

(5) 가. 날씨가 덥다고 선희가 상의를 벗었다.

      나. 머리가 아프다고 정선이가 약을 먹었다.

인용표지 ‘-다고’가 인용동사를 갖지 않아서 접속문 형식으로 파악되는 이

들 문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용문적 성격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발화 상황은 드러나지 않지만 (5가), (5나) 모두에서 후행

절 주어가 각각 ‘날씨가 덥다’,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의 발화를 수행한 것으

로 인식된다. 그리고 후행절은 이 발화와 계기나 동시적 관계로 해석된다. 

따라서 (5)는 기원적으로 인용과 관련되는 구문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바, 

(4)에서와 같이 (5)를 ‘-다고’에 이끌리는 절과 후행절을 시간적 관계만을 고

려하여 제시하면16) 역시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된다.17)

(5') 가. 날씨가 덥다고 하고/하며 성희가 상의를 벗었다.

      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하며 정선이가 약을 먹었다.

‘하-’를 상정한 (5')에서 피인용 발화의 주체는 후행절의 주어로서 이 주

어는 선행절 발화의 이후나 동시에 후행절 행위를 수행한다. 여기서 선행절

과 후행절이 독립된 별개의 사태로 인식되지 않는 한, 그래서 단순히 계기나 

동시로만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한, 후행절 주어의 행위는 인용된 

발화 내용과 의미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후행절 주어의 

행동은 선행절에서 동기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들 간의 의미 관계

16)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간적 연결은 ‘-면서’,  ‘한 후’, ‘한 뒤’, ‘하고 나서’ 등 다양

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는 ‘하-’의 생략 문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고’, 

‘-며’만을 제시한다.

17) 후술되듯이 모든 ‘-다고’의 문이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는 (5)와 

같은 문장이 (5')에서 직접 ‘하고’ ‘하며’ 등이 탈락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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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맥적 추론으로 파악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들 표지들의 형성 

과정을 고려할 때 이들 간접의문 표지 자체에는 연결어미로서 내재적 의미

를 갖지 않으므로 이들은 문맥적 추론에 따라 다양한 관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고’ 구문에서는 발화된 선행절의 내용으로 인하여 후행절의 주어의 행

동이 결과되는 바, (5 가)에서는 선행절의 발화 내용이 후행절 주어의 행동

의 동기로 파악된다. 즉, 날씨가 더운 것은 성호가 옷을 벗은 것의 동기로 

파악되며, (5 나)에서 정선이가 머리가 아픈 것은 약을 먹은 것의 동기로 파

악된다. 여기서 동기가 되는 선행절과 후행절 간에 논리적으로 추론되는 구

체적인 관계 등 정보를 고려하면 (5)에서 ‘-다고’가 나타내는 의미 관계가 

이해된다. 즉, (5)에서 선행 발화와 후행절은 계기나 동시로 나타난다는 정

보, 후행절 화자가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은 선행절 발화가 동기라는 정보, 두 

행위 간에 추론되는 논리적 추론 정보 등에 기초한 문맥적 추론에 의하면 ‘-

다고’는 이유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18)

그러나 ‘-다고’ 절이 후행절에 대한 이유를 나타낸다고 할 때 그 이유는 

‘-아서’와 같은 접속어미가 나타내는 이유와는 다르다. 이 문제를 예문을 바

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6) 가. 찌개가 쉰다고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두셨다.

      나. 먼지가 들어온다고 선희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다.

18) ‘-다고’가 이유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 A: 영희가 왜 찌개를 냉장고에 넣었니?

          B: 찌개가 쉰다고.

      (2) A: 엄마가 왜 문을 닫았니?

          B: 먼지가 들어온다고.

      예에서 보듯이 선행 화자의 ‘왜’로 묻는 질문에 대해 ‘-다고’가 쓰일 수 있는 

바, 이는 ‘-다고’가 이유를 나타낸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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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에서 음식이 쉬는 것과 엄마가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것과의 관계

적 의미를 고려할 때 선행절은 후행절 주어 행위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다. (6 나)에서도 벌레가 들어오는 것은 선희가 문을 안 여는 이

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고’ 구문에서 문맥상 추론되는 이유 관

계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직접적으로 파악되는 전형적인 이유 

관계를 나타내는 ‘-아서’의 이유 관계와는 다르다. 위의 ‘-다고’의 경우는 선

행절 발화 내용이 동기가 되어 후행절 행위를 수행하며 이 두 절 간의 의미 

관계는 문맥적 추론에 의해 파악되므로 ‘-다고’가 나타내는 이유는 전형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아서’의 이유와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7) 가. 찌개가 {쉰다고, *쉬어서}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두셨다.

      나. 먼지가 {들어온다고, *들어와서}  엄마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다.

위에서 보듯이 이유를 나타내는 ‘-다고’는 전형적인 이유의 연결어미 ‘-아

서’와 교체될 수 없다. 이는 이들이 이유를 나타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

름을 의미한다. (6)에서 후행절 화자는 선행절의 사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후

행절의 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선행절은 구체적인 동기가 된다. 

그런데 인용동사의 설정 가능성 여부를 떠나 (6)에서는 선행절이 피인용 발

화로 제시되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는 직접적으로 맺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선행절은 발화된 문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녀 후행절과 인용

적 매개체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행위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다고’는 내재적으로 이유의 의미를 갖는 ‘-아서’와 교

체가 불가능하다. 내재적인 연결어미적 기능을 갖지 않아 두 사태 간의 이유 

관계가 문맥적으로 추론되는 경우와 선/후행절 간의 이유 관계를 직접적으

로 제시하는 경우는 다른 것이다. 요컨대 관계적 의미 측면에서 (5, 6)에서 

‘-다고’의 연결어미로서 의미 기능은 후행절 화자가 후행절 행위의 이유로 

파악하는 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고’가 이유를 나타낼 때 (5, 6)과는 달리 항상 ‘-다고’가 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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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8) 가. 나이가 들었다고 철이 들었다.

      나. 봄이 왔다고 날씨가 제법 따뜻하다.

위에서 보듯이 ‘-다고’에 이끌리는 절은 실제로 발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예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인용 구조로 바꾸어 두 

문장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다고’가 의미 기능상의 

변화를 일으켜 연결어미로 굳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문법화되

었음을 뜻한다. 인용 구조의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5, 6)과 

같은 구문에서 ‘-다고’를 연결어미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유도 

위와 같은 경우의 ‘-다고’의 용법에 근거한다.19)

3.1.2. ‘-다고’의 의미가 문맥적 추론에 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선행절과 

후행절 간에 이유 관계만 존재하지 않을 것임이 쉽게 짐작된다.

(9) 가. 동생한테 준다고 정선이가 스카프를 샀다.

      나. 휴가 때 읽는다고 수정이가 책을 한 권 샀다.

(9)에서도 발화가 전제되는 이들 문장도 이유의 경우와 같이 ‘하고’, ‘하며’

를 설정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절이 계기나 동시로 해석되는 이들 

문장은 후행절의 주어는 본인의 발화인 선행절이 동기가 되어 후행절의 행

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두 절의 시차 관계, 동기, 두 절 간에 상정 

가능한 의미적 관계 등을 근거로 문맥적 추론을 하면, 이 경우 ‘-다고’는 의

도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20)

19)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연결어미로서의 ‘-다고’가 ①앞 절의 일을 뒤 절 일의 까닭

이나 근거로 듦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②흔히 속담과 같은 관용구를 인용하면서 

‘그 말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술되어 있다.

20) ‘-다고’가 목적이라는 관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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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에서 ‘-다고’의 의도/목적 관계 의미가 인용된 발화를 전제로 하여 성

립되며 이때도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의도/목적 관계는 직접적이 아니고 문

맥적 추론에 기초한 관계가 되므로 ‘-다고’ 구문은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

려고’와는 차이를 보인다.

(10) 가. 그는 집에 {간다고, *가려고} 나갔으나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 그는 학교에 {간다고, *가려고} 나갔는데 실제는 다른 곳에 갔다.

‘-다고’가 목적을 나타낼 때도 선행절은 발화적 성격을 지녀 후행절과 인

용이라는 매개에 의해 연결되므로 두 절 간의 의미 관계는 문맥적 추론에 

의해 간접적으로 맺어진다. 따라서 두 절 간의 의미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

내는 ‘-려고’와 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3.1.3. ‘-다고’는 그 자체로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며 후행절과의 관계적 의

미를 맺지 않는 경우도 있다.

(11) 가. 내가 졌다고 밥을 사야겠어.

       나.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말아야겠어.

위 예들은 ‘-다고’ 자체가 피인용문을 제시할 뿐,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특별한 관계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동사가 개

입될 수 있다.

예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A: 동수가 무슨 목적으로 등산화를 샀냐?

      B: 산에 갈 때 신는다고.

      위에서 ‘-다고’는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쓰이는 바, 이는 ‘-다고’가 목적

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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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내가 졌다고 하고 밥을 사야겠어.

       나.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말아야겠어.

(12)도 후행절 주어인 화자가 먼저 선행절을 발화한 후 후행절을 발화하

는 구조인 바, 인용절과 후행절은 특별한 논리적 관계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11)에서는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는 ‘-다고’가 이끄는 절과 후행절이 

순차적으로만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11)은 인용 구조적 성격이 더 큰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1)의 선/후행절이 단순한 계기적 연결만을 나타

낸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다고’는 선행절 발화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

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다고’의 이런 기능은 피인용 

발화를 이끄는 기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4.  ‘-다고’가 이유나 의도/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다고’에 이끌

리는 절이 피인용문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발화가 가정될 수 있는 경우였다. 

이제 다음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13) 가. 바람이 불었다고 과일이 다 떨어지지는 않았다.

       나. 약을 먹었다고 감기가 금방 낫지 않았다.

(13)에서 ‘-다고’가 결합된 절은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다고’의 의미는 인용동사의 설정을 통하여 이해될 수 없다. 이때 

‘-다고’는 기본적으로 앞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히 피인용문을 제시하는 기능

을 너머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13)에서 

‘-다고’는 문맥상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고’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다고’가 내재적인 연결어미로서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선행절과 후행절 간에 기대 부정이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컨대 바람이 불면 과일이 떨어진다는 기대가 일반적인 기대이나 과일이 떨

어지지 않은 사태가 오면 이는 기대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13)에서 ‘-

다고’에 의해 이들 기대 부정의 두 사태가 연결됨으로써 양보 관계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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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다고’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인용동사 ‘하-’의 생략과 관련된다고 볼 가능성도 제시될 수 있다. 앞서 ‘-다

고’ 구문은 기원적으로는 인용동사가 존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았는 바, ‘-

다고’가 이유나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인용동사에 결합되는 ‘-고’, ‘-며’ 

등을 통하여 인용절과 후행절이 나열의 의미로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13)과 같이 ‘-다고’가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 경우는 

인용동사 ‘하-’를 설정할 경우 이에 나열의 연결어미가 아니라 양보의 연결

어미 ‘-아도’가 결합된 ‘해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14) 가. 바람이 불었다고 해도 과일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나. 약을 먹었다고 해도 감기가 금방 낫지 않았다.

위의 경우에는 ‘하-’ 동사를 가정해도 ‘-다고’가 이끄는 절이 발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발화자도 설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구조로 이해되기 어

렵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고’에 이끌리는 절은 추상적 차원에서의 발화

로 가정될 수 있다. 그 결과 이 추상적인 발화를 가정하는 ‘해-’와 자연스럽

게 공기한다고 할 수 있다. (14)에서 양보의 의미는 ‘-아도’에서 기원되는 것

으로 당연하다. 여기서 문제는 (13)을 ‘해도’가 생략된 (14)와 같은 것으로 보

아야 하냐는 것이다.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다고’가 문맥적으로 추론되는 관계적 의미를 갖

는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을 갖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13)을 ‘해도’와 같은 

동사의 활용형이 생략된 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

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13)에서의 ‘-다고는 인용표지에서 더 문법화되어 

연결어미로 쓰이게 되는 경우로 본다. ‘-다고’는 이 경우 문맥상 추론인 기대 

부정에 의해 양보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3.1.5. 한편 ‘-다고’는 그 자체로 인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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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 얌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고) 그 애가 그럴 

줄 몰랐어.

       나.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고) 말조심해야 한다.

위 예에서 ‘-다고’는 인용동사 없이 쓰여도 속담이나 격언 등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말(표현)을 인용하는 기능을 한다.21) 이 경우를 생각하면 앞서 

확인되었듯이 발화문의 구체적 발화 상황은 나타낼 수 없으나 간접인용 표

지가 인용동사 없이 인용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된다.22) 이는 인

용 표지의 구성 요소에 의해 예측되는 것이다.

3.1.6. ‘-다고’는 연결어미적으로 사용될 때 여러 가지 통사, 의미적 특징을 

보인다. 이는 ‘-다고’가 기원적으로는 인용 표지이며 인용 구조와 관련되어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된다. 이제 연결어미적 기능을 갖는 ‘-다고’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고’가 이유를 나타낼 때 문장형에서 제약을 받는다.

(16) 가. *춥다고 들어가라/들어가자.

       나. *찬바람 들어온다고 문을 닫아라/닫자.

위에서 보듯이 ‘-다고’가 이유 관계를 나타내면 의문법은 가능하나 명령이

나 청유 등의 문장 유형은 불가능하다. ‘-아서’의 경우 선행절이 이유를 나타

낼 때 이들 문장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유의 ‘-다고’ 구문에서는 현재시제에서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가 일

인칭이 될 수 없다.23)

21) ‘-다고’가 그 자체로 인용문을 도입한다는 사실은 이유,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다고’가 인용동사 없이 쓰여도 피인용 발화가 전제된 사실과 통한다.

22) (12)의 예처럼 인용 발화를 제시하나 후행절과 순차적 나열만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보이는 경우도 이런 유형과 통한다.

23) 앞서 보았듯이 ‘-다고’에 의해 이끌리는 절은 후행절 행위 이전이나 후행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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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 나는 옷이 {*없다고, 없어서} 파티에 못 갔어.

       나. 나는 {*바쁘다고, 바빠서} 서울에 못 가.

‘-다고’ 구문에서 일인칭 주어의 행위와 관련된 발화를 인용 형식으로 선

행시키고 후행절 행위를 제시하는 경우,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문맥적 추

론을 통해 이유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접속문에서의 ‘-다고’의 기원적

인 의미 기능의 발생을 고려할 때, 후행절의 일인칭 주어가 이유가 되는 절

을 발화하고/며 후행 행위를 하는 담화 상황은 화용상 설정되기 어렵기 때

문이다.24) 따라서 ‘-다고’ 구문은 비문이 된다.25)

3.2. ‘-라고’

3.2.1. 이제 피인용문이 의문문일 경우에 나타나는 의문형 어미 ‘-라’에 인

용표지 ‘-고’가 결합된 형식인 ‘-라고’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26) ‘-라고’

위와 동시에 발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4) 그러나 ‘-다고’가 이유를 나타낼 때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는 선/후행절이 일인칭 주어어도 무방하다.

      가. 돈이 없다고 나는 책을 {*안 산다, 안 샀다.}

      나. 배가 고프다고 나는 {*짜증을 낸다. 짜증을 냈다.}

      위 예들은 현재 시제어미에서는 ‘-다고’가 불가능하나 과거시제에서는 가능하

다. 과거 상황에서는 선/후행절 주어가 객관화되어 일인칭 주어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발화를 인용형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유로 삼는 것이 화용상 어색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5) ‘-다고’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선/후행절이 주어가 일인칭이면 비문이 된

다(예: *나는 그림을 그린다고 붓을 산다, *나는 잠을 잔다고 방으로 들어간다.) 

이런 현상 또한 문맥적 추론 상황을 고려할 때 화용상의 제약과 관련된다. 다만 

‘이유’에서와 같이 목적의 경우에도 회상이 전제되는 경우는 주어가 일인칭이어

도 ‘-다고’가 제약되지 않는다.

26) ‘-다고’가 서술 명사에 결합되면 ‘-다고’는 ‘-라고’로 실현되는 바, 본고에서는 지

면 관계상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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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결어미처럼 쓰이는 전형적인 구문은 다음과 같다.

(18) 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엄마가 중국어 책을 사 주셨어.

       나. 민호 먹으라고 엄마가 약을 꺼내 놓으셨대.

이 경우도 ‘-라고’가 이끄는 절은 발화되었거나 생각으로 존재하는 내용이

라는 점에서 인용 구조로의 변화를 통해서 ‘-라고’의 의미 기능이 이해될 수 

있다.

(19) 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고/하며 엄마가 중국어 책을 사 주셨어.

       나. 민호 먹으라고 하고/하며 엄마가 약을 꺼내 놓으셨대.

역시 (18)과 (19)는 의미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예문에서도 

후행절은 선행절 발화 이후나 발화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화

자의 후행절 행위는 선행절의 동기가 된다. 여기에 선/후행절 간에 추론되는 

논리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문맥적 추론을 하면 (18)에서 ‘-라고’는 의도/목

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후행절 주어의 행위는 선행절 행위를 이루기 

위한 의도/목적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27)

(19)의 ‘-라고’의 경우는 인용 구조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였으나 (20)에서 

보듯이 모든 ‘-라고’ 구문이 인용 구조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20) 가. 꽃이 빨리 피라고 동생이 물을 듬뿍 주었다.

       나.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말하고 주인이 철조망을 쳐 놓았다.

위 예문의 선행절은 후행절 화자에 의해 실제로 발화되었다고 볼 수 없

27) ‘-라고’가 의도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18 가), (18 나)가 각각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A: 엄마가 뭐 하려고 중국어 책을 사오셨니?

      B: 엄마가 무슨 목적으로 약을 꺼내 놓으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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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선행절 내용은 발화되지 않은 화자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용 구조로의 변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통해 ‘-라고’는 인용

표지를 넘어 연결어미로 문법화되었다는 사실이 뒷받침된다.

(20)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라고’가 나타내는 의도/목적의 의미는 ‘-려

고’ 등이 나타내는 선행절 주어의 직접적인 의도/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후행절 주어가 이루고자 하는 의도/목적인 것이다.

‘-라고’는 또한 인간 주어의 의도나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쓰인다.

(21) 가. 운동회 잘 하라고 날씨도 좋구나.

       나. 낚시 나가지 말라고 바람이 부는구나.

이 경우 ‘-라고’ 구문은 인용 구조로 이해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를 

통해서도 ‘-라고’ 자체가 연결어미적 용법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

라고’는 의도/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후행절 주어의 의도/목적이 아니

라, 초자연적인 현상의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라고’가 나타내는 의도/목

적이 선행절 주어가 나타내는 직접적인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2.2. ‘-라고’는 후행절 주어의 행위가 선행절 행위를 이루기 위한 의도적 

행위임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의

도/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려고’와는 다르다. ‘-려고’의 경우에는 그 의도/목

적이 선행절 주어의 의도/목적이 되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라고’ 구문에서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인칭으로서 동일하면 

비문이 된다.

(22) 가. *내가 가져가라고 (나는) 책을 골라 놓았다.

       나. *선희가 마시라고 (선희가) 커피를 타 놓았다.

‘-라고’의 의미 기능이 기원적으로는 인용 구조가 전제될 수 있는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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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의미 기능도 여기에서 추론되어 나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 ‘-라고’에서 

‘-라’가 기원적으로 명령형 어미라는 것을 고려하면 주어가 동일한 경우는 

화용상 기원적으로 이런 인용 구조가 설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해된다. 명

령은 타인에게 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구문이 주어동일 제약을 받는다

는 것은 당연하다.28)

‘-다고’도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나 ‘-라고’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

고’의 경우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며 선행절은 후행절 주어(=선행절 

주어)의 의도/목적이 되나 ‘-라고’의 경우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상이하며 선

행절은 선행절 주어(≠후행절 주어)가 수행하기를 원하는 후행절 주어의 의

도/목적이 된다.

‘-라고’는 문장형에서 제약을 보인다.

(23) 가. 그 녀석 책 좀 사라고 돈 좀 보내 줘/줍시다.

       나. 미자 기죽지 말라고 응원 좀 해라/하자.

위에서 보듯이 ‘-라고’는 명령과 청유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는 의도/

목적 관계 의미를 나타내는 ‘-다고’가 명령과 청유에서 제약을 받는 것과 다

르다. ‘-라고’ 구문에서는 후행절 주어의 행위가 선행절을 이루기 위한 행위

가 되며 ‘-라고’가 나타내는 유일한 의미 기능은 의도/목적이다. ‘-라고’의 경

우는 명령형 어미라는 ‘-라’의 기원적 성격상 ‘-다고’와 반대로 주어가 달라

야 함을 요구한다. 명령이나 청유는 타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라고’ 구문에서 명령법과 청유법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이유가 이

해된다.

28) 이 경우, 주어동일 제약은 선행절이 주어의 구체적인 명령일 경우로 한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어동일 제약을 받지 않는다(예: 은희는 졸리지 말라고 커

피를 다섯 잔이나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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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고’

3.3.1. ‘-자고’는 중화된 청유형 어미 ‘-자’에 ‘-고’가 결합된 형식이다.

(24) 가. 진호가 뉴스를 보자고 텔레비전을 켰다.

       나. 그는 올해부터 꽃을 가꾸자고 화단을 만들었다.

위의 예문 역시 후행의 인용동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표면상 인

용 구조가 아니며 이 문장은 접속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자고’ 구문도  

선행절은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므로 이들 어미 뒤에 ‘하고/하며’를 삽입하여 

인용 구조로 바꾸어 볼 수가 있다.

(25) 가. 진호가 뉴스를 보자고 하고/하며 텔레비전을 켰어.

       나. 내가 올해부터 꽃을 가꾸자고 하고/하며 화단을 만들었지.

(24)와 (25)도 의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결국 전자가 후자와 관

련하여 이해될 수 있음은 앞선 경우와 같다. 이들 문장에서 후행절은 결국 

이 절의 화자가 피인용문이 청유 형식인 선행절 발화를 한 뒤 이어서 행하

는 행동을 나타내는 구조라는 점과 후행절은 선행절이 동기가 된다는 점, 두 

절 간의 의미 관계는 논리적 추론에 의한다는 점을 근거로 ‘-라고’의 의미 

관계를 문맥적으로 추론하면 이는 의도나 목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자고’가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고 할 때 ‘-려고’와 다르며 역시 인용 표

지 ‘-다고, ‘-라고’가 갖는 의도/목적의 의미와는 다르다. 위의 경우는 ‘-자고’

가 결합된 절이 발화된 경우로 설정되는 경우이나 항상 ‘-자고’가 이끄는 절

이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26) 가. 민호는 자기가 승진하자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나. 미자는 자기가 먹자고 음식을 만들지 않아.



인용표지의 연결어미적 기능  93

위 문장은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인용 구조로 바꾸는 것이 불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행절은 후행절 주어의 의도나 목적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면, ‘-자고’도 연결어미로 문법화되었

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3.2. ‘-자고’에 의한 접속문은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이는 ‘-자고’에서 ‘-

자’가 청유형 어미라는 것을 고려하고 ‘-자고’는 ‘하-’가 인용동사로 존재하는 

구조에서 기원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된다.

한편 앞서 먼저 이 구문은 청유라는 장차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서 윈칙적으로 선행절에 형용사나 계사가 오기 힘들다.

(27) 가. *나는 우등생이자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공부를 했다.

       나. *우리는 양식 있는 한국인이자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28) 가. *동수는 이제부터 부지런하자고 일찍 일어난다.

       나. *성실한 학생이자고 동철이는 열심히 공부한다.

원래 형용사나 계사는 원칙적으로는 청유나 명령의 구문에서 쓰일 수 없

다.  ‘-자고’에서 ‘-자’가 기원적으로 청유형어미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왜 ‘-자고’에서 제약되는지 이해될 수 있다.29)30)

3.4. ‘-냐고’

3.4.1. ‘-냐고’가 접속문으로 쓰이는 전형적인 경우는 다음의 경우다.

29) 그러나 ‘-자고’ 구문이 수사의문문이나 부정문일 경우 ‘-자고’가 형용사에 결합

될 수 있다(예: 나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이러는 거냐?, 동수가 자기 편하자

고 그러는 게 아니야/그러는 거야?). ‘-냐고’가 접속어미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형용사나 계사 뒤에 나타나지 않는다.

30) ‘-라고’가 접속어미로 쓰일 때 ‘-라고’도 형용사나 계사를 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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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가. 기영이는 누가 더 오겠냐고 차를 출발시켰다.

       나. 엄마는 이 시간에 동수가 밥을 먹겠냐고 식탁을 치워 버렸다.

위의 ‘-냐고’ 구문도 표면상 인용동사를 갖지 않으나 ‘-냐고’에 이끌리는 

절이 발화된 문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9)는 인용동사를 가진 문

장과 비교될 수 있다.

(30) 가. 누가 더 오겠냐고 하고/하며 기영이가 차를 출발시켰다.

       나. 이 시간에 동수가 밥을 먹겠냐고 하고/하며 엄마가 식탁을 치워 버렸다.

(29)와 (30)은 의미상에서 별 차이가 없다. 피인용절이 (30 가)는 판정의문

문, (30 나)는 설명의문문 형식인 바, 화자는 인용문으로 이해되는 문장을 발

화하고 난 뒤 후행문의 행위를 수행한다. 또한 여기서 후행절 행위는 선행 

의문 발화가 동기가 되어 나타난 결과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의

문스러워하는 내용 제시 후, 의문의 동기에서 기인하는 행동을 제시하는 구

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기초한 문맥적 추론을 통해 

(30)에서 ‘-냐고’는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이유 관계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2. (29)와 (30)은 구조가 다르며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

로 (29)에서 ‘-냐고’의 범주적 성격과 이의 의미 기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냐고’ 구문이 인용 구조로 분석되지 않는 

예들은 ‘-냐고’가 이유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적 의미 기능을 갖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31) 가. ?언제 비가 왔냐고 날씨가 화창하다.

       나. ?역시 여름 날씨가 어디 가겠냐고 날씨가 푹푹 찐다.

이들 문장은 다음에서 보듯이 ‘-냐고’가 이끄는 절이 발화되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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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32) 가. *언제 비가 왔냐고 하고/하며 날씨가 화창하네.

       나. *역시 여름 날씨가 어디 가겠냐고 하고/하며 날씨가 푹푹 찐다.

인용동사가 개입되면 (31)은 비문이 된다. 이는 (31)을 인용동사가 생략된 

문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는 (31)에서 ‘-냐고’가 연결

어미적 기능을 가짐을 의미한다. (29)에서 ‘-냐고’가 이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는 ‘-냐고’가 문맥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의미는 

아니다.

피인용문 발화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인 (30)의 경우, ‘-냐고’가 이끄는 절

은 피인용문의 구체적인 발화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추상적인 발화로 상

정될 수 있다. 그리고 (31)에서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는 이 추상적으로 상

정되는 절과 후행절 간에 성립되는 관계다. (31 가)는 의문 형식으로 선행절

에 제시되어 반어적 의미로 해석되는 비가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후행절

은 선행절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의외적인 사태가 나타난 경우다. 또한 (31 

나)는 수사의문문 형식으로 전달되는 (상황이) 여름 날씨라는 것을 고려하면 

후행절 사태는 당연함을 나타낸다. 즉, 선행절이 전달하는 의미는 후행절의 

사태가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냐

고’는 후행절 사태에 대한 의외성이나 정당성을 드러내는 경우에도 쓰이는 

바, 이들 모두의 경우 선행절은 후행절 사태를 고려할 때 제기되는 의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냐고’에 의한 선/후행절 간의 의미 관계는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역시 ‘-냐고’가 그 자체로는 연결어미로서 내재적 의미를 갖지 않으며 

선/후행절간의 의미 관계가 문맥적 추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냐고’는 주

어에 대한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냐고’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쓰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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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다고’, ‘-냐고’, ‘-라고’, ‘-자고’ 등 간접인용 표지들의 연결어미적 용법과 

의미 기능을 밝히고 이들이 이루는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

적이었다. 이들은 간접인용문에 쓰이는 전형적인 인용 표지들이지만 이들이 

인용동사를 취하지 않고 연결어미처럼 후행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들 표지 중 사전에 연결어미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다고’뿐이다. 그간에 

이들 표지들이 갖는 연결어미적 기능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다고’

의 경우만 그 의미 기능과 관련된 간결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표지들이 나타내는 의미 기능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간접 인용표지가 어떤 구조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고’는 중

세국어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인용 구문 중 인용동사 앞에 오는, 근원적으

로는 대동사적 기능에서 기원하는 인용적 성격의 형식동사 ‘-’에 결합된 

연결어미 ‘-고’에 기원을 두며, 이는 피인용문의 각 문장형 종결어미가 중화

된 종결어미 ‘-다’, ‘-냐’, ‘-라’, ‘-냐’와 융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표지

들은 그 기원적인 구성 요소를 고려하면 내재적으로는 접속어미적 기능을 

갖지 않는 형식이다. 이들은 피인용절을 이끌고 후행하는 인용동사를 도입하

여 인용문을 이루는 것이 주기능이다. 그러나 이들 표지들은 이들이 이끄는 

절 뒤에 인용동사를 도입하지 않고 다른 절을 후행시키는 용법도 갖는다.

여기서는 간접인용 표지가 이루는 이런 구문을 기본적으로 접속문이라고 

보고, 이 경우 ‘-다고’, ‘-냐고’, ‘-라고’, ‘-자고’ 등은 연결어미적 기능을 갖는

다고 보았다. 비록 이들이 인용동사를 수반하지 않고 후행절과 연결되는 구

문들이 인용동사 ‘하-’의 활용형 ‘하고’, ‘하며’ 등을 삽입한 인용 구조와 관련

시켜 이해될 수는 있으나 전자와 후자는 의미가 완전히 같지 않고 이들 표

지들이 쓰인 구문이 모두 ‘하-’를 가진 인용문으로 환원 가능하지 않다는 것

이 그 이유였다.

본고에서는 간접인용 표지들이 연결어미적으로 사용될 때 이들의 의미 기

능은 문맥적 추론에 의해 파악된다고 주장하고 각 표지들의 연결어미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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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기능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다고’는 이유, 의도/목적, 양보, ‘-라고’는 

의지/목적, ‘-자고’는 의도/목적, ‘-냐고’는 이유 등의 의미 기능을 주로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표지들이 연결어미로 쓰일 때 보이는 여

려 가지 통사적, 의미적 제약과 특징도 본고에서 논의되었다. 이들은 기원적

으로 피인용절의 종결어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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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 Study on the Connective Meanings

of Quotation Markers in Korean

Koo Jong-nam

In indirect quotation '-go'(-고) is used as a quotation marker. This 

marker '-go' is originated from the connective ending '-go' which 

attaches to the quotation verb 'ha-'. Indirect quotation marker '-go' is 

fused with neutralized sentence final ending '-da', '-nya', '-ra', '-ja'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suggestive sentence final ending 

respectively). So '-dago', '-nyago', '-rago', '-jago' are used in indirect 

quotation according to the sentence type of cited sentence.

Not only are these markers used as indirect quotation markers, but 

also these are used as connective endings. These quotation markers do 

not have intrinsic meanings as connective endings. So the meanings of 

these markers are determined by the context-induced inference in 

subordinate conjoined sentences. In this paper precise meanings of these 

quotation markers('-dago', '-nyago', '-rago', '-jago') are elucida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joined sentences which have indirect 

quotation markers as connective e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 -go(-고), -dago(-다고), -nyago(-냐고), -rago(-라고), 

-jago(-자고), quotation verb, sentence final ending, 

indirect quotation marker, connective ending,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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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ed inference, neutralized, intrinsic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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